
추 모 사

  오늘 우리가 추모하고 있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정부가 

없던 시절 동아일보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해

방직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념적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유민주국가의 

건설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1890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

나셔서 18세가 되던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교와 메이지대

학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고하 선생님의 7년간의 일본 대학

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선생님의 세계관, 인생관

이 형성된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도일하기 전에 서울 YMCA에서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일본

에 도착해서도 세이소쿠영어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에는 조선 유학생 학우회 총무를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때 학우회 회장

을 맡고 있던 조만식 선생과 깊은 교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하 선

생님은 조만식 선생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은 학우

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나갔지. 메이지대학 동창회에서도 무슨 일

이 있어도 보조를 같이 하였지. 그 두터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상상 밖이

었다.”(1935.6. 삼천리) 

  이 밖에도 많은 유학생들과 요시노 교수를 비롯한 일본인 지식인들의 

만남이 이뤄진 곳이 동경 한인기독교 청년회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하

는 YMCA에서 개최하던 강연은 물론 도쿄 한인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

하여 요시노와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시노는 당시 도쿄 분향 교회

를 시무하던 에비나 단조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고 민본주의 사상에 심취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기초한 요시노의 민본주의 사상은 송진우

뿐만 아니라 대정(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유학한 조선인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YMCA에서의 지적 활동을 통해 고하 선생님은 YMCA의 이

념과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습득하게 되었고 자유와 평등의식을 갖게 되

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하 선생이 기술한 많은 글들을 보면 이

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자유권과 생명권, 자유연애 지지,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한국민주당 정강정책 등 수많은 글에서 그 예

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시절에 형성된 고하 선생님의 사상

과 인품, 교우 관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여

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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